
<2012년 11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 죄 안 짓는 방법 (수요일에 이은 잠언입니다.)

18. 자기 생각은 아주 강하기도 하고, 아주 약하기도 하다.

19.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것은 죄의 생각과 행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

고 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 약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의 생각과 행

위를 끊으면 힘없이 끊어져 더 이상 안 하게 된다는 것이다.

20. 죄를 지었으면 누구나 회개해야 된다.

21.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힘들다. 고로 작으나 크나 죄를 안 지으면 죄와 싸

울 것도 없다. 회개와도 상관이 없다. 돈을 벌어서 돈을 헛된 곳에 쓰지 않듯

이, 의를 행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는 필요 없는 것이다.

22.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해야 된다. 또한 죄를 지었으면 과

감히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포기하면 죄가 자기를 다스린다.

23.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듯이, 죄를 짓고 회개

하지 않으면 썩은 냄새를 풍긴다. 죄를 짓고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먹물 

번지듯 번져 간다.

24. ‘회개’는 죄를 씻는다는 것이다.

25.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는 해결하기가 힘들다.

26.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준 죄를 지었으면 속히 회개하여라. 이는 해결하기

가 보다 쉽다.



27. 성자께서 그 육이 되는 자와 함께 너희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었으니 회

개하여라.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육과 함께 자기 영

이 사망에 처하게 되어 죽는 길을 가게 된다. /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사명자

에게 말하지 않아서 회개됐어도 회개됐는지 확인받지 못하여 회개가 안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스스로 꺼림을 갖고 스스로 고통받는다.

28. 자기 스스로 자주 죄를 지으니, 자기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하며 포기하게 

된다. 그러지 말아라. 자신감을 가지고 ‘회개’로 죄를 다스려라!

29. 너희 죄를 없애려 대신 죽어 준 자가 있으니, 그 죽음의 조건이 너희 죄를 

씻는 물이 되었다. 고로 너희는 씻기만 하면 된다. ‘씻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대신한 주와 사명자에게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30. 죄를 회개하면 다시 산 것이다. 회개하면 죄와 싸울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힘이 있다.

31.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육도 영도 죄의 세계로 가서 살게 되니 삶 속에

서 계속 죄를 짓게 된다.

32.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여 죄의 세계로 가지 말아야 된다.

33. 용서는 죄보다 더 강하다.

34. 죄를 지을 때 1단계에서 잘라야지, 계속 행하여 2단계로 가면 죄의 함정

에 빠지게 된다.

35. 어떤 아이가 줄이 끊어질 듯한 그네를 한 번 타고 내려왔다. 그런데 또 타

다가 줄이 끊어져 떨어졌다. 한 번 타고 내려왔으면 다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죄를 첫 번째로 지었을 때 돌이켜야지, 거듭해서 또 하다가 결국 의의 줄이 끊

어져 떨어지게 된다.



36. 절벽에서 양손으로 잡고 있는데, 왼손을 죄의 손으로 썼다 하자. 거기서 

끝내지 않고 오른손까지 죄의 손으로 썼다 하자. 결국 절벽을 잡을 손이 없어

서 떨어지고 만다. 이와 같이 의의 손이라도 거듭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 잡을 

손이 없어서 떨어지고 만다. 이같이 생각하고 양손을 의로 꼭 잡아야 된다.

37. ‘양손’은 마음의 의의 손, 행실의 의의 손이다.

38. 마음과 생각의 손과 육의 행실의 손을 꽉 잡아야, 주님이라는 의에서 안 

떨어진다.

39. 한손으로만 주를 잡고 있다가는 결국 힘이 없어서 떨어진다. 마음의 손도, 

행실의 손도 주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40. 육의 행실만 안 하려 하면 약해서 죄를 짓게 된다. 마음의 손도 꽉 잡아야 

양손으로 잡은 자가 되어 죄가 당겨도 자기 몸무게에 의해 끌려 떨어지지 않

는다. 


